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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검증 

Objective: This study focused on the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in Korean adolescents while considering gender and timing—early and late 
adolescence—differences.   
Methods: The study made use of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ree 
waves of data collected from 2,351 adolescents were analyzed by means of autoregressive cross-
lagged modeling.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predicted subsequent changes in peer relationship 
but not vice versa. Further, the results that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differed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between early and late 
adolescence.
Conclusion: The findings revaluat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Both gender and timing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interventions related 
issues about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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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기에 성공적으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

은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uhrmester & 

Furman, 1986; Stanton & Revenson, 2011). 지지적이고 친밀

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친구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안

정감을 제공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

며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존

재한다(Howes, 1983). 특히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자긍심

(ego support), 정서적인 안정감, 친밀감(intimacy)의 근원이 되

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유능감(competence)과 가치감

(self-worth)에 영향을 미친다(Asher & Parker, 1989; Fur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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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bins, 1985; Sullivan, 1953).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 평가

는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는 상위개념으로 

일컬어지는데,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심리사

회적 적응을 이끄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M. Rosenberg, 1965).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또

래와의 친밀함, 친사회적 행동, 신뢰, 충성심, 애정, 정서적지

지 등으로 또래관계를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청소년일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Hirsch & DuBois, 1991; Townsend, McCracken, & 

Wilton, 1988).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

하며 또래규범과 또래문화를 공유하는 청소년은 긍정적인 자

아상을 형성하는 반면에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또래와

의 애착관계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

로 평가하게 된다(Freeman & Brown, 2001; Gorrese & Ruggieri, 

2013).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로 여자청소년

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서 또래관계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자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 

더 의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형성하

는 데에도 남자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Rose & Rudolph, 2006).  

한편, 몇몇 연구자들은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인

과관계를 반대로 해석하기도 한다(McGuire & Weisz, 1982; 

Savin-Williams & Berndt, 1990).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Murray, Holmes, & Griffin, 2000), 주관적 안녕감(Diener 

& Diener, 2009), 학업적 성취(Rubin, 1978), 또래에 대한 긍정

적 인식(Robins, Hendin, & Trezesniewski, 2001), 높은 자기조절

능력(Musser & Browne, 1991), 실패에 대한 대처능력(McFarlin, 

Baumeister, & Blascovich, 1984)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

끌어내는 변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사회적 관계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인상을 주고, 더욱 매력적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

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

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친밀한 또래관계를 보

다 쉽게 형성할 수 있다(Berndt, 1982; Harter, 1990; Lee, 2012). 

Berndt와 Perry (1990)는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또래관

계의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기 때문에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일수록 타인에게 개

방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래

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의 질(quality)이

나 관계의 지속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자아존

중감이 높은 사람들(예를 들어, 나르시스트)은 처음에는 매력

적이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고, 자

아존중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모두 다른 사람들의 비판

이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편

애를 받거나 양방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이와 반대로,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또래와의 관계보다는 부모와의 관

계가 자아존중감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공감

(empathy)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

친다는 연구도 있다(Laible, Carlo, & Roesch, 2004). 

그런데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

부분 횡단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며, 두 변인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살펴

본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두 변인과 관련된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자아존중감은 쉽게 변화하

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Harter, 1998; 

M. Rosenberg, 1965)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는 결과도 있다(Epstein, 1983; Hirsch & DuBois, 1991). 그리고 

몇몇 종단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성별에 따

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

다.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

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O’Malley 

& Bachman, 1983), 반대로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유

의미하게 낮아지며(Block & Robins, 1993; Blyth, Simmons, & 

Carlton-Ford, 1983)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간의 차이는 초

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으로 될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이 나

타난다(F. R. Rosenberg & Simmons, 1975). 또래관계와 관련된 

종단연구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형성하는 또래관계가 성

인기의 사회적 관계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Hartup, 

1983; Parke & Asher, 1983), 아동기에 또래관계의 어려움

을 경험할 경우에는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부적응(Kohlberg, 

LaCrosse, & Ricks, 1972)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외

로움(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이나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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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ss, Forehand, Frame, & Smith, 1984)과 같은 내재적 정서

문제(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존중감(Hymel, 1983)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또래애

착 수준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국내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에서 

대학생이 될 때 까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또래애착이 점차 

증가한다는 결과(E.-K. Kim & Kim, 2015)가 나타난 것과 같이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특히 여자청소

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또래에게 더욱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Gorrese & Ruggieri, 2013; E.-K. Kim & Kim, 2015).

종단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간의 인과관계

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기에 맺

는 또래관계의 안정성과 질은 동시대의 자아존중감과도 상

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후 시점의 자아

존중감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Keefe 

& Berndt, 1996).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청소년이 자신의 또

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지라도 그것이 6개월이 지난 후

에 평가한 자신의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Vernberg, 1990). 이와 비슷하게 

Hirsch와 DuBois (1991)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전이

시기에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측정하였는데, 중학

생시기의 또래관계는 고등학생이 된 후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횡

단연구에서 나타난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과장된 결과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

구는 많지 않을뿐더러 그 결과도 수렴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러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

은 청소년 발달 분야에서 이미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가 서로 인과

관계를 가지는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

Lagged Modeling [ACLM])을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

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의 방향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며 다른 구조방

정식 모형과 동일하게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의 변

화에 따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간의 관계

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검증하는 것은 둘 간의 종단적

인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의 따

라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인과관계가 동일하게 지속되는

지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초기청

소년기과 후기 청소년기에서 두 변수 간 인과관계의 동일성이 

검증되어도 시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T–1 (1차 년도) 시점에서 T (3차 년

도)시점, T시점에서 T + 1 (5차 년도)시점으로 향하는 각각의 

교차지연경로에만 제약을 풀고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각 

교차지연경로에만 제약을 푼 모형을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

년에 각각 적용해봄으로써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안정성 및 종단적인 관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종단적인 관계는 시점(초

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2014)에서 구축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YCPS])의 중학교 1

학년 패널의 1차(2010), 3차(2012), 5차(2014)데이터를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KYCPS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하는 전

국학교 일람표를 표본틀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추출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

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중다 패널을 대상으로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반복, 추적 조사할 계획으로 수집된 

자료로서 한국 아동·청소년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되며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유용하다. 3개의 코호트 가운데 중학

교 1학년 패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학교 1학년

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이며, 중학교에 진

학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또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기 때

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5차 조사 자료는 중1 코호트

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수집되었기 때문에 초기청소

년과 후기청소년시기의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

펴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KYCPS는 다양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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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문항별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사주기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아

존중감은 가변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2년 간격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

교 1학년 코호트의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1차 년도)일 때, 

중학교 3학년(3차 년도)일 때, 고등학교 2학년(5차 년도)일 때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인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청소년은 총 2,351명으로 남자청소년 

1,176명(50.0%), 여자청소년 1,175명(50.0%)으로 같은 비율이

었다.

연구도구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M. Rosenberg (1976)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되었고, 자기보고식 검사로 총 10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

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부정적 자존감의 5개 문항은 

역산처리 하여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의 10문항을 무작위 

할당 파슬링(random assignment parceling;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하여 두개의 측정변수로 나눈 후 잠

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듯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단일차원

의 문항들을 몇 개의 측정변수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 추정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자료의 연속성과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ndalos & Finney, 2001).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1차 년도 .855, 3차 년도 

.820, 5차 년도 .836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Armsden & Greenberg (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IPPA의 원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위영역 별로 중복되는 문장을 제외하고 의사소통, 신뢰, 소

외에 해당하는 문항을 각 3개씩 총 9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9.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본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하위영역 중 소외에 해당하는 변수의 요인부하량이 

1차 년도는 -.33, 3차 년도는 -.22, 5차 년도는 -.33으로 수렴타

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에서 관측변수로 가는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이어야 좋은 값으로 보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Woo,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척도

의 하위영역 중 소외를 제외하고 의사소통과 신뢰 점수로 또

래관계를 분석하였다. 또래관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1

차 년도 .857, 3차 년도 .883, 5차 년도 .879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20.0 (IBM Co., 

Armonk, NY)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구성에 대한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척

도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Cronbach’s α를 알아보았다. 

또한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또래관계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검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자기회귀모형

(autoregressive model)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시켜 두 변인간

의 상호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기

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변수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도출된 이론이나 논리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후에 이에 대해 일면적 분석(unilateral relationship)

을 실시했다는 제한점이 있는 반면에, 자기회귀교차지연모

형은 두 변인간의 양방향적인 관계를 다면적(multi-lateral)으

로 검증함으로써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ong, Park, & Kim, 2007). ACLM모형의 추정방법은 자

료의 결측치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완전

정보최대우도법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

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영향을 받

을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던 사례제거방식(listwise)이나 대응쌍 

제거방식(pairwise)보다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Arbuckle, 1996).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

계의 종단적인 관계에서 초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 그리고 남

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

여 자아존중감에서 또래관계로 향하는 교차지연경로와 또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으로 향하는 교차지연경로에만 제약을 

푼 모형을 각각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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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기술통계 
및 남녀집단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자

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모두 1차 년도와 3차 년도에 동일한 수

준을 유지하다가 5차 년도에 다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리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는 성별에 따라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3차 년

도를 제외하고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여자청소년에 비

해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과 달리 5차 년도

의 ‘신뢰’ 하위영역만을 제외하고 모두 여자청소년들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종단적 관
계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검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

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그리

고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성립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동일성에 

대한 가정은 측정동일성 → 경로동일성 → 오차공분산동일성 

의 순서로 검증해야 한다(J. H. Kim, Kim, & Hong, 2009). 측정

동일성은 각 시점에서 측정한 개념이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

정한 것인지, 시간에 따라 변화된 개념을 측정한 것인지를 검

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가 동일한 개

념인지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치를 측정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값으로 제약하여 검증한다. 측정동일성이 

성립한다면 응답자들이 측정변수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측정

시점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했음을 의미한다. 측정동일성이 성

립된 경우에는 각 잠재변수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

지 검증해야 한다. 즉, 이전시점(T – 1)의 잠재변수가 시점(T)

의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와 시점(T)의 잠재변수가 이

후 시점(T + 1)의 잠재변수에 주는 효과가 동일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경로동일성에 대한 검증은 같은 개념을 측정한 잠재

Self-
Esteem 3

Self-
Esteem 1

Self-
Esteem 5

Peer
Relation-
ship 3

Peer
Relation-
ship 1

Peer
Relation-
ship  5

e1 e3

e2 e4

Self-
Esteem1-1

Self-
Esteem1-2

Self-
Esteem3-1

Self-
Esteem3-2

Self-
Esteem5-1

Self-
Esteem5-2

Trust 1 Communication1 Trust 3 Communication 3 Trust 3 Communication 3

Figure 1.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of self-esteem and peer-relationship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Wave
Total

M (SD)

Male
adolescents

M (SD)

Female
adolescents

M (SD) t
Self-esteem 1 2.91 (0.52) 2.94 (0.52) 2.87 (0.51)  3.19**

3 2.91 (0.46) 2.82 (0.46) 2.89 (0.45)  1.53
5 2.99 (0.43) 3.02 (0.44) 2.96 (0.42)  2.91**

Peer relation-
       ship

Communi-
   cation

1 2.90 (0.59) 2.81 (0.63) 2.99 (0.53) -7.15***

Trust 1 3.03 (0.63) 2.95 (0.66) 3.11 (0.60) -5.89***
Communi-
   cation

3 3.01 (0.53) 2.99 (0.56) 3.12 (0.49) -5.53***

Trust 3 3.15 (0.56) 3.08 (0.58) 3.22 (0.52) -5.75***
Communi-
   cation

5 3.12 (0.46) 3.09 (0.49) 3.16 (0.44) -3.53***

Trust 5 3.20 (0.53) 3.20 (0.54) 3.21 (0.51)   -.6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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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간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검증과 서로 다른 개념

을 측정한 잠재변수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 검증으

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 동일성은 회귀분석과 

달리 오차의 독립성을 가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종단연구에서 

각 시점에서 설정된 오차간의 공분산을 고정(constrained)함으

로써 각 잠재변수가 가지는 관련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우

연히 발생한 것인지, 시간과 상관없이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

이 있는 것인지 검증할 수 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동일성, 경

로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제약을 가한 8가지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2와 모형 3은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 모형 4부터 7은 

경로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며, 모형 8은 오차 공분산 동

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다.

모형 1: Figure 1에서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

모형 2: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3: 또래관계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

약을 가한 모형

모형 4: 잠재변수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

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5: 잠재변수 또래관계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6: 잠재변수 또래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교차지연

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7: 잠재변수 자아존중감에 대한 또래관계의 교차지연

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오차공분산 사이에 동일

성 제약을 가한 모형

위의 8개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이전의 가

정이 성립된 모형과의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한다. 각 모

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에서 카이제

곱(χ²)차이검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검증 역시 χ²검증과 마

찬가지로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통

해 검증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가운데 상대적 적합도 지수

(relative fit index)인 TLI (Tucker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이용하였다. TLI

와 RMSEA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간명성을 고려한 지수(Woo, 2012)이기 때

문에 더욱 많은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가 이전의 모형에 비

해 좋아지거나 동일한 수준이면 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

다(J. H. Kim, Kim, & Hong, 2006). 그리고 CFI는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져도 .01이내의 수준이면 동일성이 성립된다는 선행

연구(Cheung & Rensvold, 2002)를 참고하여 최적의 모형을 검

증하였다. 8개 모형에 대한 최종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측정동일성 가정에 따라 측정변수 각각의 요인 적재치를 1, 

3, 5차 년도에 모두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2와 모형3은 TLI와 

RMSEA값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CFI의 차이가 .01 이내로 

나타나 간명한 모델로서 모형 1보다 좋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대

한 해석을 동일하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각 변수의 자기회

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4, 5는 모형3과 비교

했을 때 RMSEA는 같았고 TLI는 근소하게 좋아졌으며 CFI의 

차이는 .01 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1

차 년도 값이 3차 년도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가 3차 년도 값이 

5차 년도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다음으로 매 시점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을 가한 모형 6

과 모형 7의 TLI와 RMSEA가 각각 이전 모형에 비해 좋아져서 

경로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

감의 또래관계에 대한 교차지연회귀효과와 또래관계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교차지연회귀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

게 제약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 8은 모형 7과 비교

했을 때 TLI가 근소하게 좋아져서 모형 8을 최종모형으로 선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형 8의 적합도는 CFI = .959, TLI = 

.939, RMSEA = .061로 권장수용기준(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에 맞는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모형 8

Table 2
Result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alysis

Model χ² df CFI TLI RMSEA
Model 1 442.50 43 .964 .934 .063
Model 2 482.54 45 .960 .931 .064
Model 3 488.69 47 .960 .934 .063
Model 4 499.10 48 .959 .934 .063
Model 5 499.45 49 .959 .935 .063
Model 6 499.77 50 .959 .936 .062
Model 7 499.79 51 .959 .938 .061
Model 8 500.14 52 .959 .939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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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표준화된 구조계수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주요결과

를 요약하면,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는 이후 시점

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

고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시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또래관계 역시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전시점의 또래관계는 이후 시점의 자아존

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종단적인 관계에서 
시점과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앞서 검증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에서 각각의 교차지연경

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하다는 제약이 성립하였지만, 

초기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의 인과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지연경로

에만 제약을 풀고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이 또

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지연경로에만 제약을 푼 

모형은 연구대상 전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CFI = .948, TLI = 

.923, RMSEA = .068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과 같이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교차지연계수는 초기청소년기(β = .108, p 

< .001)와 후기청소년기(β = .079, p < .01)에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서 또래관계로 향하는 교

차지연계수에만 동일화 제약을 푼 모형이 성별에 따라 다르

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적합도는 CFI = .944, TLI = .921, RMSEA = .050

로 해석할 수 있을만한 적합도를 보였고, 남자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서 각각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다. 여자청소년의 경

우에는 초기청소년기와 후기청소년기 모두 이전의 자아존중

감이 이후의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초기청소년기: β = .108, p < .01; 후기청소년기: β = 

.120, p < .001) 남자청소년의 경우 초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Figur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청소년시기에는 이전의 자아존중감이 이후의 

또래관계를 예측했으나(β = .127, p < .001), 후기청소년시기

에는 이전의 자아존중감이 이후의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β = .063, p = .091)으로 나타났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종

단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현상은 

시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제약이 성립되었다. 하

지만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

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

리고 그 현상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서 동일하게 나타

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또래관계에서 자아존중감으로 향

하는 교차지연계수에만 동일화 제약을 풀고 모형을 검증하였

다. 먼저 연구대상 전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또래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으로 향하는 교차지연계수에만 동일화 제약을 푼 모

형을 적용한 결과 CFI = .959, TLI = .938, RMSEA = .061로 해

석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자기회

귀교차지연모형의 검증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초기청

소년시기(β = -.032, p = .257)와 후기청소년시기(β = -.035, p = 

.181)에서 모두 이전의 또래관계가 이후의 자아존중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

래관계에서 자아존중감으로 향하는 교차지연계수에만 동일

화 제약을 푼 모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지 살펴보

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FI = .956, T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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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Numbers on path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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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del of unconstrained cross-lagged paths from self-
esteem to peer relationships in male adolescents. Numbers on 
path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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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RMSEA = .045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고, 남자청소년

과 여자청소년에서 각각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다. 남자청소년

의 경우에는 초기청소년기와 후기청소년기 모두 이전의 또래

관계가 이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는 기존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지만(초기청소년기: β = 

-.024, p = .562; 후기청소년기: β = .004, p = .916), 여자청소년

의 경우 초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

가 나타났다. Figur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청소년시기에

는 이전의 또래관계가 이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지 못했지

만(β = -.011, p = .747), 후기청소년시기에는 이전의 또래관계

가 이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β = -.076, 

p < .05)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기청소년시기에는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후기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너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2010), 3차(2012), 5차(2014)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아존중

감과 또래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기귀회교

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종단적인 관계가 시점(초기청소년기, 후기청소년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지연경로에만 제

약을 푼 모형을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 각각 검증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는 모

두 시간의 흐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 ·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은 가변성이 낮고 비교적 안정적인 변수라는 

의견(M. Rosenberg, 1965; Harter, 1998)과 일치하고,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형성하는 또래관계가 이후 성인기까지의 사회적 

관계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입장(Hartup, 1983; Parke 

& Asher, 198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한 결

과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교차지연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는 동일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상관관계가 통제된 

후에도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또래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을수

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를 지지하며(McGuire & Weisz, 1982; Murray et al., 2000; Savin-

Williams & Berndt, 1990), 청소년기에 맺는 또래관계의 안정

성과 질은 동시대의 자아존중감과도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와 일치한다(Keefe & Berndt, 1996).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

계에 어려움을 갖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

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이 높

은 청소년은 타인에게 개방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준

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Berndt & Perry, 1990).

셋째,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과 

달리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인과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의 또래관계가 이후의 자

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또래관계와 자신이 평가한 사회적 수용정도의 관계에 대해 

실시한 종단연구에서 6개월 이전에 평가한 또래관계가 6개월 

이후에 평가한 자신의 사회적 자아상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는 결과(Vernberg, 1990)와 중학생 시기에 측정

한 또래관계는 고등학생이 된 후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결과(Hirsch & DuBois, 1991)와 일치한다. 청소년기

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욕구가 강해지고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

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E.-K. Kim & Kim, 2015)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

지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양

육태도, 부모와의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생활이나 학업 

성취 등 다양하다(Coopersmith, 1981; Hirsch & DuBois, 1991; 

Laible et al., 2004).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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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151***

.693***

.370***

-.011 -.076*

Figure 4. Model of unconstrained cross-lagged paths from peer 
relationships to self-esteem in female adolescents. Numbers on 
path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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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또래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 향상, 학교생활 적

응 등을 돕는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력은 시점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자아존중감에

서 또래관계로 향하는 교차지연경로에만 제약을 푼 모형을 남

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 각각 검증한 결과, 여자청소년의 경

우 두 시점에서 모두 자아존중감이 이후의 또래관계를 유의미

하게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달리 남자청소년에서는 후

기청소년시기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서 남자청소년의 경우 초기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이 이후

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후기청소년기에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이 이후 시점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보통 남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

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은 자

기중심성이나 자기애의 성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

제로 청소년의 자기중심성과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또래관

계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고, 그 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있다(Cha, 2009). 그리고 자아존중감

이나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력적이지만 양방향

적인 의사소통이나 질 높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연구결

과들도 제시되고 있다(Baumeister et al., 2003). 따라서 남자청소

년들이 긍정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한편 남자청소년이 또래관계를 맺는 전략이나 방

법에 따른 해석도 가능하다. 보통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이 

속한 또래집단에서 권력(power)을 얻거나 수용되기 위해서 그 

집단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이나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Martino, 1999). 자신에 대한 내적

인 평가인 자아존중감 보다는 또래관계의 맥락에서 이상적이

라고 여겨지는 자아상(self-fashioning)에 맞는 행동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또래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으로 향하는 교차지연경

로에만 제약을 푼 모형을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에 각각 검

증하였다. 그 결과 남자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가 자아존중

감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기존의 결과와 동일하

게 나타났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후기청소년 시기의 경

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의 경우 초기청소년

기에는 또래관계가 이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후기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가 이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들

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서 또래와의 관계에 더 의존하고 민감

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남자청

소년들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Rose & 

Rudolph, 2006)와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또래관계가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커진다는 연

구결과(Rudolph & Conley, 2005; Storch et al., 2002)와 같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후기 여자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래관계

를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먼저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또래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다. 남자청소년들이 그룹으로 상호작용하는 

반면에, 여자청소년들은 양자간(dyadic)의 상호작용을 선호하

며 상호작용의 횟수와 기간도 남자청소년들의 관계보다 더 자

주, 그리고 더 길게 하는 경향이 있다(Benenson, 1993; Martin 

& Fabes, 2001).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관

계에 더욱 집중하고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여자청

소년들은 사회적 승인, 거절, 자신들의 우정의 상태 등에 대해 

더욱 걱정하며 또래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역시 높게 받는다

(Greene, 1988; Henrich, Blatt, Kuperminc, Zohar, & Leadbeater, 

2001; Kuperminc, Blatt, & Leadbeater, 1997). 이러한 현상은 아

동기, 초기 청소년기에 비해 후기청소년기로 갈수록 심화되

며 또래의 평가에 대해 더욱 민감해진다(Rudolph & Conley, 

2005; Storch, Zelman, Sweeney, Danner, & Dove, 2002). 여자청

소년과 남자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하는 내용에서도 차

이가 있는데,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Rys & Bear, 1997) 자신을 더욱 노출하는

(self-disclosure) 경향이 있다(Lansford & Parker, 1999; McNelles 

& Connolly, 1999). 이러한 특성은 여자청소년들의 공감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

나치게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게 되어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roderick, 1998). 게다가 기본적으로 여

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불

안과 우울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는 후

기청소년기로 갈수록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

기 때문에(Albano & Krain, 2005; Cyranowski, Frank, Young, & 

Shear, 2000; Twenge & Nolen-Hoeksema, 2002) 여자청소년들이 

또래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서적 취약

성을 증가시키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Rudolph, 2002). 정서

적으로 취약하여 우울 .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

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평가절하 하여 낮

은 자존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Rudolph, 2002). 특히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라고 칭한 변수는 의사소통과 신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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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또래 애착 척도로 측정되었다. 즉, 또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서 생각과 느낌을 가감 없이 말하며 자신을 많이 노출하고, 친

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후기 여자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자청소년들이 또래 관계에서 자신을 

많이 노출하고 의존할수록 또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이

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횡단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왔던 것과 달리 자

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가 성별과 

초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이라는 시점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또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켜주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는 반면에,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을 시도할 때에는 또래관

계를 활용한 개입보다는 부모-자녀 관계 향상,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돕는 개입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긍정적

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근원이 된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결

과가 나온 것, 그리고 시점과 성별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다르

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남자청소년들에게서 후기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와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후기청소년기에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

한 통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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